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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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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탐방

살펴 보기

성우하이텍 안전관리자 

문병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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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 

누군가 그랬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한다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고. 꼭 의사나 소방

관일 필요는 없다.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마음가

짐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곳 경남 양산의 성우

하이텍에도 사람을 살리는 손이 있다. 자동차 부품 전

문 기업 성우하이텍 안전관리자 문병생 차장이다.

“일하는 중에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금형공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정신을 잃었다고요. 일단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고 달려갔습니다. 이쪽 지역이 

양산 시내랑 거리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음이 급했죠.” 

구급차를 불렀어도 마음은 다급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직원의 

상태를 살폈다. 심정지인 듯 했다. 구급차만 기다리

면 늦을 게 뻔했다. 일단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

다. 호흡이 돌아왔을 때 구급차가 도착했다. 직원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5월 31일

에 퇴원했다. 

“퇴원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

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생

각해본 적도 없어서 정말 아찔했죠. 다시는 이런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은 물론 보건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서는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만들고, 작은 사고 하나는 연쇄적인 사고

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나타

난다는 법칙이다. 이는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사고란 

없다는 뜻일 것이다. 문병생 차장은 현장 작업자들

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경영진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아무리 사소한 것

이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점검하고, 사업장에서는 

기본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특히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교육 수

준이 높을수록 안전관리도 잘 된다고 전한다. 

지난사건 이후 성우하이텍에서는 문병생 차장 주도

로 안전관리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강화하

고 있다. 안전관리자가 없더라도 현장 관리감독자들

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안전관리자는 정말 보람이 큰 직업이라 생각합니

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것은 곧 내 

동료들의 가정과 환한 웃음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 노력한 만큼 돌

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

큼 든든한 것이 있을까. 문병생 차장이 있기에 글로

벌 시장을 향한 성우하이텍의 비상은 언제나 파란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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